
기 원 문

  생명의 기운이 산천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추어, 시대의 정견이 생동하는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반가운 웃
음으로 서로의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나온 시간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면, 우리에게 봄소식은 자연
만물이 전해주는 희망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쉼없이 흐르게 하고, 민주의 당연함이 깊게 서린 광장
에서, 나의 신심으로 이루어온 심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상에 환한 빛을 내리고자 합니다.

  함께 손을 잡을수록, 서로가 의지하며 고마워할수록, 우리의 삶이 성
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를 성찰하여 얻은 청명함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을 환하게 밝혀 나아갑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은 현명한 삶에 다가가도록 본래의 심
성을 더 크게 열어줄 것이며, 조화롭게 시대를 읽어가고 함께 실천하는 
지혜는 내 안의 만족과 기쁨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사부대중의 솔선수범에 더하여, 최근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불안과 걱정을 떨어내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층 정진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세월호의 생생한 아픔, 민심이 거세게 일렁였던 
광장의 물결들이 앞날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새로워져, 우리가 서있는 
광장이 정토로 향하는 반야용선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희생자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생명의 존엄을 되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과 우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의 고귀한 의미가 우



리의 삶에 지혜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불자의 당당함으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이러한 공덕과 정진의 
인연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환하게 열려가기를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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